
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밤,
설립 32주년 기념 ‘GIST 오페라 살롱’

- 11월 6일(목) 오후 7시, GIST 오룡관 다산홀에서 ‘GIST 오페라 살롱: 과학과 예술의 

만남’ 개최… 광주시립오페라단·카메라타전남 오케스트라 협연

- 동문·기부자·시민이 함께하는 열린 가을밤 문화축제로 오페라 명곡 하이라이트 무대 

선사… 과학과 예술의 조화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대학’ GIST 비전 담아

▲ 2025 GIST Opera Salon 과학과 예술의 만남 포스터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재)지스트발전재단(이사장 김해명)의 후원으

로 오는 11월 6일(목) 오후 7시, GIST 오룡관 다산홀에서‘GIST 오페라 살롱: 과학과 

예술의 만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GIST 설립 32주년을 기념해 과학과 예술의 조화를 통해 ‘열린 대학’ 

GIST의 가치와 비전을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상생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GIST 오페라 살롱’은 GIST의 발전을 응원해 온 동문, 발전재단 임원, 기부자, GIST 

기술경영아카데미(GTMBA) 원우, 그리고 시민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즐

길 수 있는 문화 행사로, 과학기술 연구기관을 넘어 예술과 교류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는 GIST의 모습을 보여 줄 예정이다.

행사 포스터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사전등록이 가능하며, 사전등록 후 공연에 

참석한 관람객에게는 GIST 기념 굿즈가 증정된다.

공연은 광주시립오페라단(예술감독 최철)과 (사)카메라타전남 오케스트라가 함께하

며, 박인욱 교수(전남대 음악학과)가 지휘를 맡는다.

전통적인 무대 형식을 넘어 관객이 공연 속으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스페

셜 오페라 갈라 콘서트*’ 형태로 진행되며, 국내외 주요 무대에서 활약 중인 성악

가 김희정·임연서(소프라노), 김요한·신연석(테너), 조재경(바리톤), 박찬일(베이스) 등

이 출연한다.

푸치니, 베르디, 모차르트 등 세계적 작곡가의 오페라 명곡 하이라이트로 구성된 

이번 무대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꾸며졌으며, 화려한 의상과 생동감 

있는 연출로 ‘보는 공연’을 넘어 ‘함께 즐기는 오페라’의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 갈라 콘서트(Gala Concert): 여러 오페라 작품의 명장면과 명곡을 중심으로 구성한 공연 형식으

로, 전체 오페라를 무대화하기보다 다양한 아리아와 앙상블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축제형 
콘서트를 말한다. 일반적인 오페라보다 자유롭고 대중적인 분위기 속에서 관객이 보다 쉽게 예술
의 감동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임기철 총장은 “GIST는 과학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면, 예술은 그 변화를 아름답

게 만드는 힘이라고 믿는다”며“이번 오페라 살롱은 과학의 울림과 예술의 선율이 

어우러져 시민 여러분과 감동을 나누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지스트발전재단 김해명 이사장은 “이번 음악회는 GIST를 아껴 주신 발전재단 

임원과 고액 기부자, 협력 기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와 문화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라며 “기부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기부 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